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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권 할당위원회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9.20)

□ 지금부터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지난 4월 「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」을 통해

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하고

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ㅇ 오늘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,

｢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｣과

｢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｣을 심의합니다.

[ ➊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]

□ 먼저,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

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배출권거래제는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.

ㅇ 그러나, 과도한 규제 등으로

최근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

적정 탄소가격 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지난 8.28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

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저해하는 배출권거래제상의

킬러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기로 했으며,

ㅇ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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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우선,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

규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.

➊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변동을 유발했던

잉여배출권의 이월제한 한도를

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겠습니다.

➋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

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도

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.

ㅇ 이상의 규제개선은 오늘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거쳐

즉시 시행하겠습니다.

□ 아울러, 배출권 시장참가자 확대, 거래상품 다변화 등을 통해

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 나가겠습니다.

➊ 배출권 위탁거래*를 도입해,

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

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,

이후에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

개인의 시장참여도 추진하겠습니다.

    * 시장참여자가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배출권 매도·매수 거래

➋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(ETN)·상장지수펀드(ETF) 등의

출시 여건을 조성하고, ‘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

추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.

➌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를 추가

지정하고, 시장조성자의 가격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

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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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➋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 ]

□ 다음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

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입니다.

□ 지난 2021.10월 상향된 NDC 목표*와

올해 4월 마련한 「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」 상의

부문별·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,

    * (기존) ‘18년 대비 ’30년 △26.3%(‘20.12) → (상향) ‘18년 대비 ’30년 △40%(‘21.10)

ㅇ 과거 2020.9월 수립한

｢제3차 계획기간(‘21~’25)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｣ 내

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중

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

2050 탄소중립·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

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


